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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가스 이용 소각기술 첨단화
환경부, 제6외 환경기술상 시상 …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 없어

국내 중소규모의 환경벤처기업이 제3의 가스로 불리는 브라운가스를 이용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녹여 다이옥신 배출을 막는 용융로 개발에 성공했다.

환경부는 11월26일 오전 서울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환경기술상 시상식을 갖고 브라운가스를 

이용한 용융로 개발에 성공한 E&E에 대통령상과 상금 3000만원을, 국내 최초로 납을 제거한 땜질방식을 실용

화한 삼성전자 성백기 과장과 중소형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기술을 개발한 계명대학교 최경호 

교수에게 각각 국무총리상과 2000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E&E(대표 현장수)는 세계최초로 첨단소각공법인 브라운가스

를 이용한 대용량 용융로 개발에 성공했다.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2년 동안 85

억원을 투자한 성과이다.

E&E의 기술은 물을 전기분해할 때 얻어지는 수소와 산소의 혼합가스인 브라운가스를 열원(熱源)으로 섭씨 

1400-1500도에 이르는 고온의 화염을 발생시켜 소각재를 고온의 용융로에서 표면용융(Melting)시켜 유리화

(Vitrification)하는 공법으로, 소각재에 잔류하는 다이옥신을 유리 속에 내재화하는 기술이다.

또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지 않고 소각 잔재물이 환경적으로 매우 안전해 보도블록, 채움재 등

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용융로의 에너지원인 브라운가스는 탄소가 함유돼 있지 않고 연소시키면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특성 때문에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자원순환형 청정에너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브라운가스 용융로의 핵심기술인 시간당 300㎥ 규모의 대용량 브라운가스 발생기술은 이앤이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설치비용도 외국 용융로의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02년 10월 소각․용융 분야의 선진국인 일본 등에서 59억원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재 중국과 유럽시장에도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장려상에는 <유연성 섬유사 필터모튤을 이용한 부유물질 여과기술>을 개발한 나노엔텍의 3FM 여과

장치 개발팀과 <폴리에틸렌 이중 판넬(PDF)을 이용한 정류벽, 도류벽, 간벽 제작설치 공법>을 개발한 젠트로 

김사동 감사 등 6개 팀이 선정됐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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